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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한성과 비가역성이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누
구에게나 똑같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나간 어제를 오늘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은 매일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일하는 기혼여성이다.
일하는 기혼여성은 오래 전부터 생활시간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
었다. 그들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며,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활
동으로 쉴 틈 없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검토해보면, 그동안 임금근로에 종사하
지 않는 자영업주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
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에서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
고,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모 334명의 668
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고 독립표본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
해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비교
해본 결과, 평일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는 일하는 시간이 짧고
가정 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길었다. 반면에 주말에
일하는 비율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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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시간부족감을 더 많이 느꼈다. 이것
은 자영업이라는 근무방식이 일-가족 양립에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예
상과 다른 결과였다.
셋째,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하였고, 정기휴일이 없
는 경우는 정기휴일이 있는 경우보다 시간부족감이 높았다. 그런데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를 독립변수로 투
입하였을 때 시간부족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자영업주)의 영향력이 사라
졌기 때문에, 정해진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만의 근무특성이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영업주는 임금근
로자와 달리 정해진 휴일이 없거나 주말에도 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에, 기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보육서비스를 심야나 주말 등 틈
새 시간대에도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직종이나 업종,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
았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
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인 시간부족감도 함께 살펴봄으로
써, 취업모의 직업적 특성이 시간 사용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종사상 지위, 자영업주, 생활시간, 시간부족감,
일-가족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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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
되며,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직업적 특성이 개인의
생활시간 사용과 그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시간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
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제한된 시간을 어떤 활동으로 채
울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 사용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것은
곧 개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유소이, 최윤지,
2002).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의 생활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생활과학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
하는 기혼여성은 생활시간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그들은 어머
니로서 가정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직장생활까지 병행하
며, 누구보다도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이중 부담 때문에 일하는 기혼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
기도 하다(남수정, 유현정, 2006).
취업 중인 기혼여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생활시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선행연구는 대부분 성별 차이(조희금, 1997; 김정
석, 2005; 은기수, 2009; 김주희, 2012)에 주목하거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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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 간 차이(두경자, 1995; 이영환, 이수재, 2007)를 분석하였다. 그
런데 일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검토해보면, 그
동안 임금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자영업주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아, 취
업자 집단 내부의 다양성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기혼남성과 대비하여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부부가 모
두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기혼여성
의 일, 가정 관리 및 가족 돌봄, 여가시간 등을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과
상대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그런데 임금근로자로 연구대상을 한정하
여 분석하거나(조희금, 1997; 이승미, 이현아, 2011), 임금근로자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더라도 연구대상자의 직업이나 종사상 지
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한 경
우(문숙재, 윤소영, 2003; 허수연, 2008)가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른 여성의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량을 비교하거나 여가시간을 분석하였다(문숙
재, 김혜연, 1995; 이영환 외, 2007). 그런데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하다 보니, 취업모를 비취업모와 구분되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
으로 취급하여 취업모 집단 내부의 차이를 다소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취업모 집단 내부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취업모를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등
의 연구가 진행되어(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 1994; 이승미 외,
2011), 임금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그동안의 생활시간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소외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특정 기업체에 소속되어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임금근로자
와 달리, 자영업주는 고정된 근로시간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
징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상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직된 근로시간을 지키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은 자영업주의 경우, 일이나 가족 돌봄 등 각각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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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가정
생활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실제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
해 자녀 돌봄을 위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낮아, 외부의 유
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
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차성란, 2006). 또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
행된 자영업 진출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영업으로 진출할 확률이 높아, 자영업만의 자발적인 근무방식이
일-가족 양립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사용
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황희숙, 김윤재, 박
정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종
사상 지위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문제로 삼았다. 특
히 일과 가정생활에 사용된 시간을 토대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일-
가족 양립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의 연구대상은 일하는 기혼여성
중에서도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
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영업
주의 일상생활을 파악한다면, 임금근로자 위주로 구성된 현재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나 보육정책 등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의를 하면서,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
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의
문을 갖게 되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주로 기
혼여성들이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선행연
구 결과(Carr, 1996; Moen, & Roehling, 2005)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주가 오히려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 활용이나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여서 사람들이 생계형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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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이정의, 정형옥, 이사라, 2012). 또한,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를 분석한 이삼식(2013)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의 출산 수
준은 전체 취업 여성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데다, 자녀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으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아, 자
영업이라는 직업적 특성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수 있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의 출산이나 양육 행태
상에서는 임금근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
로 자영업주들은 실제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을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 사
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시간부족감의 개념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부족감이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
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박은정, 이
성림, 2013). 일하는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최근 시간부족감이 일-가족 균형의 차원에서 다
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차승은, 2011), 시간부족감을 통해 취업모의 일-
가족 갈등 수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어떠한 특성이 시간부족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보다 수월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기도 하
는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종사상 지위
별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의 차이와 더불어, 자영업 종
사자들은 정해진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휴일 유무 역시 임
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주된 차이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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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세
번째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가 나타나
는 원인도 밝혀보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
족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동안의 생활시간 연구는 기혼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족정
책의 관점에서 조명되지는 못하였다. 비록 생활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을 연구하였으나, 앞서 언급
하였듯이 일과 가족생활에서 취업모의 이중 부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취업모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임금근로자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껏 별로 조명되지 않았던 기혼여성 자영업주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하
여,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와 시간 부족감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취업모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시작된 이래 10여 년간 생
활시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양적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차승은, 2010). 그
러나 시간 압박, 시간부족감과 같은 주관적인 시간 사용 인식은 우울, 스
트레스 등의 심리적 복지감이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Roxburgh, 2004; Zuzanek, 2004),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취업
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시간부족감을 함께 살펴본다면, 취업모의 직
업적 특성이 시간 사용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결과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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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특성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천만 명에 이른 뒤 꾸준히 증가
하여, 2014년 현재 10,802,000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
(2014)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51.9%며, 연령별로는
40대가 67.5%로 가장 높고 20대(64.3%)와 50대(63.0%)가 그 뒤를 이었
다. 그런데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58.4%여서, 취업 여성의 비율이 출산
과 육아를 위해 30대 때 감소하였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
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일컫는, 소위 ‘경단녀’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오래 전부
터 정부에서는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
양한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의 제
도를 통해 취업모의 시간적 융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정도는 직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특히
경쟁 구도가 심한 민간 기업의 경우 제도 자체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진미정, 성미애,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은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의 역할이 큰 기혼
여성에게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 Moen과
Roehling(2005)은,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
진 근무시간이 없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이다(성지미, 안주엽, 2003; 최문경, 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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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또한 Carr(1996)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을 비교한 연구
를 통해, 자영업이 전산업사회적 생산양식임에도 불구하고 후기산업사회
에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현상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McManus(2001) 역시
여성들이 자영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성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74.7%가 임금근로자에 해당하였으며 15.2%가 자영업주에
해당하였다(통계청, 2014). 이때 임금근로자란 국가, 공공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는 사람을 의미
하고, 자영업주는 유급 종업원을 1인 이상 두거나 혼자서 독립적인 형태
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통계청 홈페이지). 이처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는
특성이 매우 다른 집단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주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낮게 나타
났으며, 여성일 경우 더 그러하였다(성지미, 2002; 최문경 외, 2008; 조동
훈,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
원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다. 2011년을 기준으로 남
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약
15.8%였으나, 우리나라는 28.2%로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OECD,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자영
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금재
호, 조준모, 2000; 문유경, 2002; 성지미, 2002; 전병유, 2003; 황희숙 외,
2012; 조동훈, 2013).
자영업주의 특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함으로써 자영업 결정요인을 파
악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데에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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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미취학 자녀 유무 및 자
녀 수, 배우자의 고용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가족특성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유경, 2002; 황희숙 외, 2012; 조동훈,
2013). 이때 기혼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바로 미취학 자녀 유무이다. 황희숙 외(2012)의 연구를 보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앞
서 살펴본 국외 선행연구의 논리와 같이, 어린 자녀 때문에 취업을 하려
는 의지가 약해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금근로보다는 자영
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종사상 지위의 결정요인
으로 가족특성이 주로 고려되는 만큼,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경우 임금근
로자와는 다른 모습의 일-가족 양립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경우 자영업주가 오히려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정의
외, 2012). 우리나라 자영업주들은 생계형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국내 영세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살펴 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밤 10~12시에 일을 종료하는 경우가 전체
연구대상자의 24.7%이고 심지어 새벽 0~7시에 일을 끝낸 경우도 5%로
나타났다(박종서, 이상영, 이삼식, 손창균, 신현웅, 정홍원, 박수지, 신화
연, 김지연, 윤여원, 이소정, 홍인정, 2012). 김영선, 옥선화(2005)의 연구
에서도, 가족기업 종사자들은 현저히 긴 시간동안 근무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항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60.3%, 일요일에 항상 일한다는 응답도 32.3%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과 가족생활을 병
행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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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한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 중
에서도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
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의 종사상 지
위별 일-가족 양립 양상을 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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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 관련 생활시간 연구 동향
생활시간 자료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언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시
간 자료는 가정 내 무급 노동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등 종사상 지위별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교육, 보건,
가족생활, 사회적 교제생활, 여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하
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손애리, 2000).
국내의 초창기 생활시간 자료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가 주부의 생활시
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농민생활시간조
사’, 대중매체 이용실태 및 여가생활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
에 의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국민생활시간조사’ 등이 있다.
그 이후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 자료를 축적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
성이 증가하면서, 마침내 통계청에서 1999년에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생활시간 자료가 오랜 기간 축적되면
서 국내의 생활시간 연구는 생활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분석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조영희, 2004; 남수정 외, 2006; 손문
금, 2010; 송유진, 2011). 또한, 최근에는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근거로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거나 시간 배분을 유형화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외숙, 2012; 김주희, 2012; 박은정 외, 2013). 이때 주로 다루어진 연구
대상은 바로 일하는 기혼여성이다. 일하는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사노동
과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해야 할 일은
많아졌지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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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취약 집단으로 볼 수 있다(Fox, &
Nickols, 1983). 기혼의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는 대부
분 기혼남성과 비교하거나(허경옥, 1994; 조희금, 1997; 김정석, 2005; 은
기수, 2009; 김주희, 2012) 전업 주부와의 비교(두경자, 1995; 이영환 외,
2007)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기혼남성과 비교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주로 일, 가
정 관리 및 가족 돌봄, 여가 등에 사용하는 시간량에 있어서 성별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허경옥, 1994; 채로, 이기영,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 여전히 성별분업
구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의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량을 비교하거나 여가시간을 분석하였
다(문숙재 외, 1995; 이영환 외, 2007). 취업 주부와 전업 주부의 생활시
간 사용 양태를 비교해보면,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취업 주부가 전업 주부에 비해서는 짧지만, 총 노동시간의 경우 취업 주
부가 전업 주부보다 훨씬 더 길었고 주말에는 그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
(이영환 외, 2007). 따라서 기혼남성과 비교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
주부는 전업 주부와 대조해보더라도 생활시간의 상당 부분을 가족생활에
사용하고 있어 일과 가정영역에서의 이중 부담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모 집단 내부의 다양성
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취업모의 직
업이나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지 않거나, 취업모 중에서도 임금근로자 위
주로 생활시간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취업모 중에서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관심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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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조희금(1997)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과 그의 배우자의 생활시
간 구조를 분석하였다. 평일과 주말의 개인유지 활동, 유급노동, 무급노
동,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량과 시간대별 분포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생활
시간 사용 양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조희금(1997)의 연구
에서는 사무직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외의 직종 혹은 자
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이승미 외(2011)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은 일과 여가를 중
심으로 한 시간 배분 구조,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 시간
배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승미 외(2011)
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남
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직업특성으로서 전일제 근무 여부를 독립
변수로 투입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 유급 노
동시간이 길고,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
로 하여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알기 어
렵다.
김효정(2004)의 연구에서는 가사일과 소득 창출 활동을 동일한 장소에
서 수행하는 재택근무자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기혼여성 중 재택근무자
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와 그러한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자는 직장근무자와 달
리 요일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 재택근무자
는 오히려 일과 가정영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역할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효정(2004)은 재택근무자를
주된 업무를 자택에서 하면서 소득을 얻는 자로 정의하였고, 이에 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등 다양한 성격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취업모의 종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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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일하는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분석하되, 연구대상을 임금근로자와 자영
업주로 나누어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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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모가 느끼는 시간부족감
(1) 시간부족감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상태
인 시간부족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모라도 어떤 지위에서 일하
는지에 따라 각자의 생활시간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 일과 가정영역
에 시간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족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
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이다. 사
람들은 저마다의 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4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매일 바쁘게 생활한다. 노혜진, 김교성
(2010)은 성별, 계급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활용하거나 통
제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
낄수록 시간 빈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소득 빈곤과
유사한 의미로 시간 빈곤(time poor) 혹은 시간 결핍(time deficit) 등의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자원으로서 시간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시간부족감(time crunch)과 유사한 용어로는 시간 빈곤(time poor,
time famine), 시간 압박(time pressure), 시간 결핍(time deficit), 시간
압착(time squeeze), 시간 스트레스(time stress) 등이 있으나, 각각의 개
념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Szollos, 2009).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간부족감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Szollos(2009)는 시간부족감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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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time shortage)’이라는 인지적 측면
과 ‘시간의 속도와 관련된 느낌(being rushed)’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전자의 경우 시간 배분 혹은 시간 관
리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이다. Szollos(2009)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 모두 ‘바쁘다’는 정서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해 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실
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김외숙, 2012)”로 정의하고
있다. 손문금(2004)의 연구에서도 시간부족감을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
이라고 보았고, 박지영(2013) 역시 시간부족감을 “자원으로서의 시간이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 대비 부족하다는 느낌”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쓸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부족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에 시간 분배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
문이다(Daly, 1996). 또한, 빈곤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Drewnowshi, 1976; 노혜진 외, 2010에서 재인용)라고 본 노혜진 외
(2010)는 시간 빈곤의 개념을 “시장 및 비(非)시장에서의 노동량이 과부
담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 할당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고, 여가 혹
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생활시간 연구처럼 시간부족감에 대한 실증 연구 역시 대
부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생활과학 분야에서는 소비
자학 연구자들이 기혼여성의 시간 제약이나 시간부족감을 연구하였고,
주로 시간부족감이 기혼여성의 소비자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자의 시간 제약에 따른 전반적인 구매 행동양식을 살펴
보거나 시간 절약을 돕는 상품, 서비스 요구와 구매 행동에 대해 시간부
족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박영미, 김기옥, 1994; 정순희, 김현정,
2002; 김칠순, 이진화, 2006). 이 밖에도 일찍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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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시간 부족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승미 외,
1990).
최근에는 시간부족감이라는 개념이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차승은, 2011). 과거에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해 주
로 여성이 가정영역을 담당하였으나, 여성 역시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
하게 되면서 가정 관리나 가족 돌봄에 사용하던 시간을 유급노동에도 사
용하게 되어 시간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Fox & Nickols, 1983). 즉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시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24시간 내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 때문이며, 일과 가정영역에서 겪는
역할 갈등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시간 및 시
간부족감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가족 혹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Schor, 1991, Szollos, 2009에서 재인용).
그런데 국내에서는 시간부족감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아직까지
는 부족한 실정이다. 생활과학 분야에서 일찍이 시간부족감을 연구하였
다고는 하나, 소비자 행동 등 특정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고
기혼여성의 개인 특성이나 취업 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연구
도 소수에 그친다. 최근에 와서야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일-가족 균형에 관한 논의로 연결되면서 시간
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차승은,
2010; 차승은, 2011; 박은정 외, 2013). 국외에서도 시간부족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된 편은 아니지만,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시간부족감이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다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밝혀져(Teuchmann, Totterdell, & Parker, 1999; Beaujot, & Andersen,
2007), 앞으로 시간부족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평소 바쁘거나 시간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시간부
족감의 용어를 사용하고 시간부족감을 “개인이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
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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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모 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함으
로써,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알
아볼 것이다.
(2)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요인들을 크게 가족특성과 직업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으로는 배우자의 취업 여
부, 무급 노동시간, 막내 자녀 연령, 미취학 자녀 유무 등이 있다. 기혼여
성들은 가정 관리나 자녀 돌봄 등 무급 노동시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막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사람들의 시간
부족감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lkie, Mattingly, Nomaguchi,
Bianchi, & Robinson, 2004).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간 부족을 더 많이 느꼈다. 김철순 외(2006)의 연구
를 비롯한 소비자학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별 시간부족감을 분석한 결
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시간부족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
런데 차승은(2010)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자녀가 모두 초등학생 이상인 집단의 시간 압박 수준
이 유의하게 높았다.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특성으로는 취업 여부, 노동
시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급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기혼여성은 시간 부족을 높게 인식하였다
(Beaujot, & Andersen, 2007; Lippe, 2007).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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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임금근로자가 시간제 임금근로자보다 시간 빈곤1)을 경험할 확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외, 2010). 맞벌이 부부의 시간 부족
인식을 분석한 손문금(2004)은 여러 가지 개인특성, 가족특성, 직업특성
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기혼남녀의 시간 부족 인식에 대한 로짓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자영
업주는 1.4배, 임금근로자는 1.2배만큼 시간 부족 인식이 높았다. 즉 임금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의 시간 부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여러 가지 독립변수 중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파악하였을 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어떠한 차이
점에 의해 시간부족감이 다르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하는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시간 부족
현상에 주목하고, 가족특성, 직업특성 등의 다양한 독립변수가 시간부족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라는 직업적 특성이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임금근
로자와 자영업주 간 어떠한 차이점이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특
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두 번의 분석단계를 거
치고자 한다. 1차 분석단계에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차 분석단계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로부터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차이점으로 파악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
다. 이로써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종사상 지위
별 시간부족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볼 것이다.
1) 노혜진 외(2010)는 시간빈곤을 활용 가능한 시간이 실제 임금노동시간보다
적은 경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빈곤은 앞서 정의한, 시간부족감
과 동의어로서의 시간빈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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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
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
다. 더불어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
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
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행위자 비율과 시간량)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취업모의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취업모의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는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는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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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
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 복지, 교통 관련 정책 수립이나 학문 연
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통계청, 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전국 약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1,000명의
40,526일의 시간일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취업모로서,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임금근로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지는데,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일할 뿐 아니라 비
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특성과 달라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
람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정한 보
수 없이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하
는 사람으로(통계청 홈페이지), 혼자서 혹은 유급 종업원과 함께 사업체
를 경영하는 자영업주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그 수가 적어 분
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만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의 단위는 일(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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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생활시간
취업모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행동 시간량과 행위
자 비율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주행동, 부행동, 동
시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 시간량만을 분석하였다.
주행동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의미
하며,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그때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
자가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을 주행동이라 한다(통계청, 2009). 행
위자 비율은 연구대상자 중 하루 24시간 동안 1분 이상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는 9개 대분류와 50개 중분류, 144개의 소분류 코드를 활용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분류하였다. 9개 대분류는 (1) 개인유지, (2) 일,
(3) 학습, (4) 가정 관리, (5) 가족 보살피기, (6) 참여 및 봉사활동, (7)
교제 및 여가활동, (8) 이동, (9)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맞춰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시간부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의 “평소 바
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
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바쁘지 않다(1점)’부터 ‘항상 바쁘다(4점)’에 이르
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종사상 지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종사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4) 정기휴일 유무
취업모의 정기휴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의 “정기적으
로 쉬는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격주 휴무”, “일주일에 이틀”, “매 2주에 하루
만”,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쉼”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기휴일 유무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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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 월평균 개인소득,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 조사 요일이 통제변수
로 투입되었다. 연령과 월평균 개인소득은 연속 변수의 형태로 분석하였
고, 교육수준과 미취학 자녀수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
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두 집단, 미취학 자녀 1명과 2명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주중과 주말에 따
라서도 시간부족감을 다르게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어(Daly,
1996), 응답자들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요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의 여부
도 더미변수의 형태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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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
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
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존의 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2014
년 7월 28일에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2)
2) IRB 심의 면제 승인번호: E1407/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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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이 있고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며, 총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4.08세(표준편차 4.52)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한 결과, 20대에는 자영업주
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30대와 40대에서는 자영업주
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평균 연령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홍성희, 2000).
교육수준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모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
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의 66.3%와 자영업주의
65.6%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에서도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자영업주의 비
율이 더 높은 대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
의 비율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영업 결정요인을 비교한 조
동훈(201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 모두 종사상 지위별 학
력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남녀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았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교육년수
의 차이가 남성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 국내 여성 자영업주의 인적 자
본이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7.5%), 200만원 이상(33.7%), 100만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주는 100만원 미만(46.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8.0%),
200만원 이상(15.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영업주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영업주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국내 여성 자
영업주의 산업별 분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
별시 여성 경영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업(23.12%),
도매 및 소매업(21.53%), 교육 서비스업(10.48%)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
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률이 낮은 개인 사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2).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수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모두
미취학 자녀가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75.0%와 자
영업주의 79.3%가 이에 해당하였다. 미취학 자녀수에 대해서는 종사상
지위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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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96 (14.4) 88 (15.9) 8 (6.9)
31.16***
30대 502 (75.1) 422 (76.4) 80 (69.0)
40대 70 (10.5) 42 (7.6) 28 (24.1)
평균 34.08 (4.52) 33.71 (4.22) 35.36 (4.37)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26 (33.8) 186 (33.7) 40 (34.4)
12.49*








306 (45.8) 262 (47.5) 44 (38.0)
200만원 이상 204 (30.5) 186 (33.7) 18 (15.5)
미취학
자녀수
1명 506 (75.7) 414 (75.0) 92 (79.3)
0.97
2명 이상 162 (24.3) 138 (25.0) 24 (20.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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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생활시간 사용 양태
(1)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
다음의 [표 2]는 평일 생활시간에 대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일 관련 이동(출·퇴근,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 경영),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에
참여한 행위자 비율과 소요된 평균 시간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가족 보살피기와 관
련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종사상 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평일에 일하는 시간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92.8%가 평균 6시간
45분 동안 일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임금근로자의 93.6%가 평
균 7시간 동안, 그리고 자영업주의 89.7%가 5시간 40분 동안 일하였다.
따라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의 하위 항목인 고용된 일과 자영업과 관련된 시간 사용 역
시 이러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 관련 이동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 관련 이동과 그 하위 항목인 출·퇴근 시간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과 관련된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있었다. 자영업
주의 39.7%가 1시간 16분 동안,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30.3%가 35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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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제외한 일 관련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외 업
무와 관련된 이동시간에서 종사상 지위별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아마도
자영업주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등의 활동 때
문일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가정 관리의 경우 전체의 94.6%가 1시간 52분을 사용하였고, 임금근로
자의 93.6%가 1시간 47분 동안, 그리고 자영업주가 98.7%가 2시간 13분
동안 가정 관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하는 시간과 달리 가정
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길었다. 가정 관
리의 하위 항목 중 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와 관련된 시간 사
용에서도 종사상 지위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식 준비 및 정리와 청
소 및 정리 모두 자영업주가 더 오랜 시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
류 관리, 집 관리,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이나 가정 경영에 사용하는
시간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 보살피기와 관련된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종사상 지위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족 보살피기의 하위 항목인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와 배우자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주 간 차이가 없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짧은 대신, 가정 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
고 있었다. 즉 앞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영업만의 근무
방식이 취업모로 하여금 일보다 가족생활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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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2.8 6:45 93.6 7:00 89.7 5:40 4.08***
고용된 일 및
자영업
92.8 6:45 93.6 7:00 89.7 5:38 4.15***
일 관련 이동 98.5 1:39 99.1 1:36 100.0 1:53 -1.68
출·퇴근 89.1 0:59 93.0 1:00 73.1 0:58 0.32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32.1 0:45 30.3 0:35 39.7 1:16 -2.82**
가정 관리 94.6 1:52 93.6 1:47 98.7 2:13 -2.44*
음식 준비 및
정리
89.6 1:10 89.3 1:07 91.0 1:24 -2.58*
의류 관리 37.0 0:30 37.9 0:30 33.3 0:32 -0.53
청소 및 정리 63.0 0:34 60.2 0:31 74.4 0:41 -2.54*




23.5 0:32 24.2 0:32 20.5 0:33 -0.26
가정 경영 9.9 0:20 7.3 0:20 20.5 0:20 0.00
가족
보살피기
96.3 1:50 96.0 1:46 97.4 2:06 -2.02*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94.8 1:31 94.2 1:30 97.4 1:37 -0.71
배우자
보살피기
12.1 0:16 11.0 0:17 16.7 0:12 1.8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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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
다음의 [표 3]은 주말 생활시간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 독
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이다. 평일 생활시간의 분석과 동일하게 주말에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일 관련 이동(출·퇴근, 출·퇴근 외 일 관련 이
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
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 경영),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
기, 배우자 보살피기)에 해당하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을 종사상 지
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임금근로자의 28.9%가 주말에 근무하는 반면 자영업주의 경우
52.6%가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주말에 일하는 행위자 비율에 대해서
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8.38,
p<0.001). 이러한 차이는 국내 자영업주나 가족기업 종사자는 정해진 휴
일이 없거나 주말에 일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
하였다(이종희, 이연숙, 2002; 김영선 외, 2005). 또한, 기혼여성 자영업주
의 근로시간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홍성희,
2000; 김우영, 김응규, 2001)는 자영업주의 주말 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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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2.3 4:50 28.9 4:57 52.6 4:30 0.68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2.3 4:50 28.9 4:57 52.6 4:29 0.70
일 관련 이동 91.3 1:19 91.1 1:19 92.1 1:18 0.15
출·퇴근 24.7 1:02 24.4 1:03 26.3 0:58 0.39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4.2 1:03 2.2 0:40 15.8 1:22 -1.03
가정 관리 97.7 3:07 97.3 3:11 100.0 2:45 1.54
음식준비 및
정리
94.3 1:43 94.2 1:45 94.7 1:30 1.32
의류 관리 52.9 0:37 52.9 0:37 52.6 0:32 1.31
청소 및 정리 74.1 0:48 73.3 0:49 78.9 0:42 1.21




50.2 0:57 51.6 0:55 42.1 1:10 -1.47
가정경영 4.9 0:18 5.3 0:19 2.6 0:10 0.61
가족
보살피기
97.3 2:28 97.8 2:27 94.7 2:26 -0.44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94.7 2:15 94.7 2:16 94.7 2:12 0.16
배우자
보살피기
16.3 0:19 16.4 0:18 15.8 0:22 -0.6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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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4]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문
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 1]을 보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F=5.39, p<0.001) 수정된 R2은 0.04로 자료 전체의 산포 중에서 약
4%가 회귀함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리고 상수,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 종사상 지위(자영업주)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시간부족감 수준
이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느낀다
는 국외의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Matingly, & Sayer, 2006).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인 사람보다 2명 이상인 사람은 시간부족감을 오
히려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취업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알려
져 있으나, 미취학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경우 자녀 돌봄 조력자가
존재하여,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종사상 지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임금근
로자보다 자영업주가 더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자영업주의 특징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이라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Parasuraman, & Simmers, 2001; 문유경, 2002)와 달리,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보다 시간 제약의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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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평균 개인소득과 조사요일은 시간부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b(S.E.) b(S.E.)
상수 2.97 (0.19)*** 2.71 (0.20)***
연령 0.01 (0.01)* 0.01 (0.01)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1) 0.14 (0.05)** 0.18 (0.05)***
월평균 개인소득 0.02 (0.01) 0.02 (0.01)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2) -0.13 (0.05)* -0.11 (0.05)*
조사요일(주말)3) -0.01 (0.05) 0.18 (0.06)**
종사상 지위(자영업주)4) 0.16 (0.06)* 0.10 (0.06)
일 관련 시간 0.04 (0.01)***
가정 관리 관련 시간 0.01 (0.02)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 0.01 (0.02)
정기휴일 유무(없음)5) 0.25 (0.09)**
F 5.39*** 6.71***
수정된 R2 0.04 0.08
R2 변화량 0.05 0.05
*p<0.05 **p<0.01 ***p<0.001
※ 준거집단: 1) 고졸 이하 2) 미취학 자녀 1명 3) 평일
4) 전일제 임금근로자 5) 정기휴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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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제시한 [표 4]의 [모형 2]는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로서, 취업
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
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이다. [모형 2]를 보면 회귀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6.71, p<0.001), 수정된 R2은 0.08로 자료 전
체의 산포 중에서 약 8%가 회귀함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즉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0.04%p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모형 2]에서도 상수,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2
명 이상)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에 시간부족감에 대한 연령과 종사상 지위(자영업주)의 영향력은 사라졌
고, 조사요일(주말)은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조사요일이 평일인 경우보다 주말일 때 시간부족감 수준이 더 높았다.
사람들은 평일인 경우보다 주말일 때 오히려 더 바쁘고 시간 부족을 많
이 느낀다는 일부 논의와 부합하는 결과였다(Bianchi, Robinson, &
Milike, 2006; 김원인, 2007).
또한, [모형 2]에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
일 유무를 새롭게 투입한 결과, 일하는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시간부
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하였다. 일하는 시간이 시간
부족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Beaujot, & Andersen, 2007; Lippe, 2007).
정기휴일이 없는 경우는 정기휴일이 있는 경우보다 시간부족감이 높았
다. 주휴무제에 따른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을 분석한 이종희 외
(2002)에 의하면, 일하는 기혼여성 중 수시 휴무자나 기타 휴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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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주1회 휴무, 주2회 휴무, 격주 휴무 등 정
기휴일이 있는 근로자의 여가시간보다 짧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기
휴일과 취업모의 시간부족감 간의 관계 역시 이종희 외(2002)의 연구결
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모형 2]에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
휴일 유무를 새로 투입하였을 때, 시간부족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자영
업주)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차이점으로
언급하였던 요인들 중 일하는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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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적
특성이 개인의 시간 사용 및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일-
가족 양립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지원 제
도나 보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취업모로서 전일제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334명의 668개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대신 교육수준은
낮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인적 자본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평일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비교해본 결과, 기혼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짧은 대신, 가족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고용된 일 및 자영업), 출·퇴근 외 일
관련 이동, 가정 관리(음식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가족 보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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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시간 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영업주의
경우 일보다는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연구결과는, 효과
적인 일-가족 양립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한다는 기존
의 논의와 부합하였다.
셋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별 주말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본 결
과, 어떠한 항목에서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런데 주말에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자영업주가 임금
근로자보다 높았다. 비록 평일에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지만, 주말에는 자영업주가 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자
영업주는 정해진 휴일이 없거나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국내의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넷째,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2
명 이상), 종사상 지위(자영업주)가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취업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
우 시간부족감 수준이 더 높았으며,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인 사람보다 2
명 이상인 사람은 시간부족감을 오히려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더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느꼈
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종사상 지위가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으로의 진출이 수월한 일-가
족 양립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실제로는 많
은 기혼여성 자영업주들이 임금근로자보다 시간 부족을 훨씬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직업적 특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
라는 변수를 새로이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 미취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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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수(2명 이상), 조사요일, 일하는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가 취업모의 시
간부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교
육수준과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의 영향력은 위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조사요일이 평일일 때보다 주말일 때, 취업모의 시간부족감이 높
았다. 또한, 새로운 독립변수로 투입한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
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시간부족감은 증가하였고, 정기휴일이 없는 경우는 정기휴일이 있는 경
우보다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취업모의 일, 가정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시간과 정기휴일
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시간부족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자영
업주)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의 특성이 종사상 지위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주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특징 때문에 일
과 가족돌봄 등에 사용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여지가 있으나, 우
리나라의 여성 자영업주들은 절반 이상이 숙박 및 음식업(23.12%), 도매
및 소매업(21.53%), 교육 서비스업(10.48%) 등에 종사하고 있어(서울특
별시, 2012), 정기적인 휴일이 없는 채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
려 시간 활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 부족 현상도 심하다는 사실을 짐
작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맞춰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았으므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가족 양립
정책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것이다.
첫째, 취업모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의 필요
성을 시사하였다. 기존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시간 활
용이 자유롭지 못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취업모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는 근무특성이 다르고, 기
혼여성 자영업주들도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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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휴일 없이 일하고 주말 근무 비율도 높
은 기혼여성 자영업주를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심야 시
간대나 주말에도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아이돌
보미 서비스는 시간 활용이 어려운 자영업주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200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전춘애, 이종남, 방한별, 2009). 더불
어 시간부족감에 대한 일하는 시간의 영향력을 통해, 임금근로자를 위한,
근무시간의 단축 및 시간적 융통성을 높이는 기존의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객관적인 생활시간 사용 양태를 파악하였을 뿐
만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 사용 인식인 시간부족감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직업적 특성이 시간 사용과 그에 대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간 사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은 우울, 스트레스 및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나 주관적인 시간 사용 인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직종이나 업종, 사업체 규모를 고
려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는 직종별로(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시간 부
족을 다르게 느끼고(차승은, 2011), 업종별 자영업주가 자녀를 돌보는 시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이삼식, 2013),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고,
직무 스트레스도 높다(임진석, 이형직, 정세정, 2008)는 사실을 통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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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모의 직종, 업종 및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는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는 약 5: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의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74.7%)와 자영업주
(15.2%)의 비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자영업주의 시간일지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
상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해,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주행동 뿐만 아니라 동
시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일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김효정, 2004). 만약 후속 연구에서 취업모의 동시행동을 분석한다
면, 그들의 생활시간 사용 양태에 대해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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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 effects of work
status on working mothers’ everyday life. There are two specific
research questions: 1) Is working mothers’ time use on work and
family different depending on work status? 2) Does working mothers’
work status affect time crunch? To answer these questions, data
from 668 mothers were selected from the Time Use Data of 2009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ample consisted
of time diaries of working mothers whose children are younger than
8 years ol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women spent more time on family than
57
employed women, but work time of self-employed women was
shorter than that of employed women on days. However, higher
percentage of self-employed women than employed women worked on
weekends.
Second, controlling for the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and day of data collection, the effect of work
statu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orking mothers’ time crunch.
Especially, self-employed women felt more time crunched than
employed women.
Lastly, time used on paid work and having regular day offs had
effect on working mothers’ time crunch. Also, when those variables
were put into analysis, the effect of work status on time crunch
disappeared.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self-employment
women could feel more time crunch than employed women because of
working on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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